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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번 

151번 

 주님의 작은 그릇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83번   주 찬미하라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오유나 전가별 박여원 박지윤  

화답송  

입당송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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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목단상 

  오늘은 연중 제9주일이면서 예수 성심 성월인 유월

의 첫째 주일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입니다.  
 

  시간은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흐를 뿐

입니다. 강물의 흐름을 막는 저수보도 같은 것도 시간

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천천히 또는 빨리 흘러갑니다. 

그대로 다행인 것은 지구의 시간은 일정합니다. 우리

네 시간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

도 봄은 오고, 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름이 봄을 

채웁니다. 그리고 가을이…… 
 

  그런데도 어떤 이는 지나간 시간을 잡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과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의 향수

나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합니다. 시간

은 계속 미래로 흐르는 데 물살을 거스르는 연어처

럼…… 연어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자신이 태어난 곳

에 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연어에게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안타까

운 회귀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 시간의 흐름이 자신의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자신의 약

함을 드러내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시간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내일을 준비합니

다. 내일은 오늘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과거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도 고귀하고 성공의 영광도 오늘의 밑거름이 됩

니다.  
 

  연어가 거칠고 힘든 싸움을 하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희생적 노력

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시작한 출발점이기에 

소중하고, 오늘은 과정이기에 아름답고, 내일은 우리

의 목표이기에 영광스럽습니다. 언제나 어디서 우리

의 출발점을 아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는 매일 변하면 내일을 향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적 의

미가 없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만 한다면 오

늘을 허비하는 것이므로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냅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하느님 아버지와 말씀이

신 아드님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사시는 성

령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을 완성하셨습니다. 창

조주이신 하느님께서도 미래를 향한 여정의 하느님

이시며, 시간을 통하여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하여 자신 스스로 변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합니다.  
 

  먼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외 아드님이신 ‘말씀’을 사람이 되게 하시어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절대적

인 순명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아드님의 십자

가 희생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아드님을 대신하여 말씀이 살아 숨 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변화하는 하느님의 정체는 우리 삶

의 발전의 이유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유 없는 배려이며 자비이고 희생입니다. 굳이 사랑의 

이유를 따지자면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 자신의 것이

기 때문이라면, 하느님의 세상사랑은 당신께서 직접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에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에서 하느님을 발

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

리 모두의 모습에 하느님께서 살아 숨 쉬고 계신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

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선에 우리 주님, 예

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 복음인 요한복음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증

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

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3: 16)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아닙

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이건, 그리스 사람이든 유대인

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귀족이든 천

민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누구

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천명하십

니다.  
 

  그런데 세상은 편을 가릅니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

고, 높고 낮으므로 가르고, 가진 이와  못 가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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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릅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 출신인가 하는 문제로도 

가릅니다. 참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를 좋아하고, 그

를 통해 안정감을 가지려 노력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러지 않아

도 되는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편견과 오만입니다. 자신

을 남들 위해 드러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삶이 황폐

해진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립니다. 이는 오만

에 가득 차 자신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쓰러

진 다음에야 비로소 뒤를 돌아다봅니다.  
 

  마크 트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곤경에 빠지는 것

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What gets us into trouble is not what we 
don't know. It's what we know for sure that just ain't so.)” 
 

  우리의 착각은 자만과 오만과 편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언제나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겸손의 지혜입니다. 겸손은 모르기 때문이 아

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잊지 않았나 살피는 성령

이고, 다른 시간에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의 다른 

말과 다른 삶의 방식을 배려하는 성령입니다.  
 

  자만과 거만 그리고 오만의 극치는 편견을 낳고, 편

견은 실패의 이유입니다. 그런 이들은 문제를 자신 안

에서 찾지 않고 언제나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언제나 남을 미워

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토록 질타한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

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

히려 희생자라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피해자이며 희

생양이라고 합리화하려 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느님의 정체를 완성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실체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느님의 지혜이시며, 우리를 보

호하시는 진리의 영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총

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혜를 더해주시고, 우

리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겸손의 

배려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아가 이는 우리 각자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미래

를 향해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

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에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우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이로

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 주고, 마른 땅 물 주시

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 주고, 찬 마음 데

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송가 중에서) 
 

  태초 혼돈의 세상을 정리하시어 만물을 창조하신 아

버지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

습니다. 때가 차자 아버지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

람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서입

니다. 구원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습

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고픈 열정의 마음입니다.  
 

  이유가 있는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

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

랑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나아가 

엄마의 사랑에서 이 사랑을 실체를 경험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또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늘 복음

에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들

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

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

이다.” (요한 3: 17)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은 심판과 처벌의 하느님이 아

니라 구원의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

로 사랑의 발로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데 왜 세상은 서로 

각자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심판할까요? 사람의 정의

는 이혈령비혈령식의 정의입니다. 코애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 걸이식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장하는 사람은 자신만이 옳다며 남들을 모두 죄인 취

급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태입니다.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귀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

면 참으로 부끄럽지만, 과거의 상처에 머물던 우리는 

미래를 향해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의 연속이 아니라 내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

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함께 미래를 향해 오늘 

살아가는 미래지향적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을 사는 우

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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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미사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첫째 주일 (6월) 

  공동체 소식                                                                                                                   

알 림 

본당 야외미사 버스표 판매  

버스표 판매 : $5 (성소후원회—성당 친교실)

특별헌금 

6월 25일(일) Peter’s Pence & Vatican Contribution  

유니온 널싱홈 미사 

일시 : 6월 9일(금)  10:30 a.m. 

찬양치유 피정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것이다. (마태 18.19) 

일시 : 6월 4일(오늘)  2 p.m.—4 p.m.  

장소 : 성전  

지도신부 : 남희봉 벨라도 신부 

피정 내용 : 찬양을 통한 치유 

많은분들 참석 해주시길 바랍니다.  

봉성체 

일시 : 6월 9일(금)  9 a.m.   

참가자 : K—12학년  

주제 : 믿음(Faith)   

< AWARD >   
9th –12th Grade : Art Scholarship of $150, $100, $50 
6th– 8th Grade : $100, $50, $30 gift card 

3rd-5th Grade : 1, 2, 3등 상품 

K-2nd Grade : 1, 2, 3등 상품  

2023년 본당 야외미사 일정표 

날짜 : 6월 11일(일) 

장소 : Heckscher State Park  

주소 : 1 Heckscher Parkway, East Islip, NY  

         (Field #2)  (631) 581-2100 

AM   8:00 버스 성당 출발 

        9:30 - 10:00 미사 준비 

       10:00 - 11:00 미사 

PM   11:00 - 1:30 점심 시간 

       1:00 - 3:00 사생 대회  

       1:30 - 4:00 친교 시간  

       4:00 - 4:30 시상 및 폐회 기도  

       4:30 - 5:00 주변 청소 및 정리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6월 13일(금)  10 a.m.  

야외미사 배구 & 발야구 대회  본당 야외미사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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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3년 6월 4일 

알 림 알 림 

2023년 퀸즈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Navajo Domestic Mission Trip”  

퀸즈 성당 청년 대학생 이스라엘 성지순례  

일시 : 10월 10일(화) - 10월 13일(금)  

인원 : 선착순 25명 (현재 3명 신청가능)  

참가비 : $1,800 (3박4일, 항공료 및 Tip 포함) 

참가신청 : 꼬미시움 단장 (516) 790-0971  

일시 : 7월 16일(일) 1 p.m.  

장소 : 성전 

신청 방법 : 2명 1팀 (퀸즈성당 신자) 

의무 참가 : 사목회, 각단체 1팀, 각구역/반 1팀 

범위 / 교재 : 4복음서 문제집, 4복음서 위주의  

                 성경 전체, 전례및 교회교리 상식  

접수 : 사목회 데스크 

주관 & 주체 : 퀸즈성당 사목회 

* 1 라운드 

  문제 : 20문제 

  

* 2 라운드 

  참여인원 : 30팀(60명) 

   

* 3 라운드 

  참여인원 : 10팀(20명) 

  출제 유형 : 9문제-객관식(4문제), 주관식(5문제) 

   

미사  

성물 서적 판매 날짜 변경  

일정 : 6월 4일 (오늘)  

6월 11일(일)로 예정되었던 성물서적 판매를   

야외 미사 관계로 6월 4일(오늘) 합니다. 

날짜 : 6월 4일(오늘)  

퀸즈지역구 본당 성체성혈 미사  
일시 : 6월 27일(화)   5 p.m.   

장소 : 성전  

미사 후 아가페가 성당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주일학교 종업  

날짜 : 6월 4일(오늘)



        공동체 소식                                                                                        2023년 6월 4일 

알 림 알 림 

 박재환, 황혜성, 임칠성, 김민지  

 

  

생활 상담소  

6월 25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5월 21일(일) - 5월 28일(토) 34,712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650,760 단  

단체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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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  

어머니연합회 음식판매   

Carvel 아이스크림, 말린 망고, 견과류 세트를  

판매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퀸즈성당 50주년 기념품  

  

일시 : 6월 10일(토) 1 p.m.  - 6:30 p.m.  

주례 : 꽃동네 창설자 오응진 신부님  

장소 : 팔팍NJ 카톨릭 센터  

주소 : 120 West Palisades Blvd. Palisades Park, NJ 

문의 : (201) 230-5643  

이메일 : njkkot@hotmail.com  

Cornerstone 모임  

6월 4일(오늘)  10:30  a.m.   정토마스 교육관   

연령회 월례회  

6월 4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기쁨의 샘 Pr. 단원 모집  

30대 –50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출석하실 신자분들도 환영합니다.   

단장 : 오미나 안젤라 (718) 717-9774 

본당설립 50주년 기념 도네이션   

NJ 데마레스트 성당 $1,000, 안정환 마리오 

$1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님의 밤 꽃대봉헌 

로사리오회에서 성모님의 밤 꽃대를 봉헌해주셨

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사단 졸업파티  

6월 17일(토)  1:30 p.m.   성당 친교실    

구역분과 회의  

6월 6일(화)  7 p.m.   성당 친교실    

주일학교 교사 BBQ 파티  

6월 17일(토)   4 p.m.   성당 친교실    

생활 상담소 휴무  

6월 11일(둘째 주일) 예정인 생활 상담소는 야외

미사 관계로 휴무합니다. 양해부탁합니다. 



      미사 봉헌                                                                                               2023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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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May 28th (Sat) is 
650,760 decades.  
May 21st (Sun) — May 28th (Sat) : 34,712 decades 

Special Collection  
Jun. 25th (Sun) Peter’s Pence & Vatican Contribution  

High School Sunday School Summer Camp Trip 
Grade : 9th - 12th 
Date : Jul. 7th (Fri) - Jul. 9th (Sun) 
Departure : Jul. 7th (Fri) 5:45 pm  
Departure Location: Church Education Center 
Students should arrive at 5 p.m.  
The departure time is at 5:45 p.m.  
Arrival Date & Time : Jul. 9th (Sun)  5pm  
Arrival Location: Church Education Center 
Summer Camp Location : Mirror Lake Retreat 
Address : 64 White Drive, Milan, NY 12571 
Cost : $200.00  
Registration : Mother’s Group Desk  or Church Office 
Registration Deadline : Jun. 11th (Sun)  
Supplies: Blankets/Sleeping Bags, Towels, Clothing,     
               Toiletries, Water Bottle, Rosary 

Cornerstone Meeting  
Date and Time : Jun. 4th (Today)  after 9:30 a.m. mass 
Location : Seminar room of the Education Center 

Navajo Domestic Mission Trip  
First preliminary meeting  
Date & Time : Jun. 4th (Today) 10: 30 a.m.   
Place : Jung Thomas Education Center 
For students and parents participating in Mission Tirp 

Outdoor Mass 
Date : Sunday, Jun 11th (Sun) 
Place : Heckscher State Park 
There will be only 8:00 a.m. mass at church. 

AM   8:00 Bus departs from the church  

        9:30 - 10:00 Mass preparation 

       10:00 - 11:00 Outdoor Mass 

PM   11:30 - 1:30 Lunch time 

       1:00 - 3:00 

       1:30 - 4:00 Free time  

       4:00 - 4:30 

       4:30 - 5:00 Cleaning  

Corpus Christi Deanery Celebration  
Mass & Indoor Procession  
Date and Time : Jun. 8th(Thu)   7 p.m.  
Location : St. Luck Church  
Address : 1634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Please attend the mass.  

Hours : 1 p.m.—3 p.m.  
Award : 4 p.m. (Proceed in the same way as the art 
contest)  
Target :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youth  

Participating teams : Volleyball 6(2 women or 
more), Foot baseball 9(3 women or more) 
Awarded to the winning team.  
Applications must be made to the Sunday school 
teacher or the principal of Korean School, Mat-
thew Choi by the day of the outdoor mass.  

2nd Outdoor Mass Art Contest  
Participants : K –12 Grade 
Topic : Faith 
Snacks, art paper, and paper coasters are provided by 
the church. Please be sure to bring your own art sup-
plies. Award ceremony will be held at 4 p.m.  
<Award> 
9th-12th Grade : art scholarship of $150, $100, and $50 
6th –8th Grade : $100, $50, $30 gift card 
3rd-5th Grade : 1st, 2nd, 3rd place prizes 
K-2nd Grade : 1st, 2nd, 3rd place prizes  

Outdoor Mass Bus Ticket Sales 
Bus ticket sales : $5 at the church basement 
Bus will depart at 8 am at the front of church 
There is NO 5 p.m. mass on Jun. 11th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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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he Most Holy Trinity 

Weekly Homily                                                                                                                                                              June 4, 2023 

  
 
 

 For vocations to all ministries of the Church, priesthood, religious life lay and diaconal ministry: 

that they are protected and watched over by the Holy Spirit,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vocations to the ministries of public life, civic leadership, and education, health and community 
service: that as they work to make life better, they are filled with the Lord’s compassion and under-

standing,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vocations to the ministries of liturgical life and prayer through the conversion of heart and 
minds to God: that the call to service they heard is spread towards the hearts of those looking for 

more than the world can offer,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vocations to the ministries of community building and comforting the world with love: that we 

continue to grow wit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let us pray to the Lord. ◎ 

 I'll never forget the Confirmation Mass we had in our church about five years ago. It 
occurred on Trinity Sunday. I held my breath when the bishop asked the Confirmandi how 
many gods we believe in. And more than a few students confidently answered "Three!" If the 
bishop was shocked, he didn't show it. (Unlike me whose eyes widened as I uttered an audi-
ble gasp.) Perhaps I was expecting too much. After all, Catholics (and most Christians) have 
been struggling to understand, much less articulate, the mystery of the Most Blessed Trinity 
for centuries. For those of you who may have forgotten or perhaps skipped Sunday School 
that day, we believe in one God in three divine Persons: Father, Son and Holy Spirit. This 
mystery is so profound and sublime, it is Catholic custom to bow when we pray the "Glory 
be". The shortest prayer has the deepest meaning! 
 
 St. Patrick used a three leaf clover (shamrock) to teach about the Blessed Trinity. 
Eastern mystics used H2O to show this element, though one, has three forms: liquid (water), 
solid (ice) and gas (steam). Yet in the end, Trinity remains a mystery. Some Christians reject 
Trinitarian theology because it's impossible to fully comprehend it. But that's exactly why we 
honor it. Surely a god who can be completely understood by our limited minds can't possibly 
be the One, True, God. Our Eastern Orthodox brethren gently criticize us Roman Catholics 
for trying to define the indefineable. Instead they encourage us to experience the mystery of 
God as Creator, Savior, and Sanctifier, realizing they are all distinct, and yet all are on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Most Holy Trinity                                                                                                           June 4, 2023 (Year A)  No.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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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orial Psalm                                                                                            Daniel 3:52,53,54,55 

◎  Glory and praise forever! 

○  Blessed are you, O Lord, the God of our fathers, praiseworthy and exalted above all forever; And 

blessed is your holy and glorious name, praiseworthy and exalted above all for all ages.◎ 

○  Blessed are you in the temple of your holy glory, praiseworthy and glorious above all forever. ◎ 

○  Blessed are you on the throne of your kingdom, praiseworthy and exalted above all forever. ◎ 

○  Blessed are you who look into the depths from your throne upon the cherubim, praiseworthy and 

exalted above all forever.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Exodus 34:4b-6, 8-9 (164A) 

Second Reading  

   2 Corinthians 13:11-13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